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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 세무사의 세금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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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日 活動内容

1/17 新大久保商店街と共同クリーン活動

1/18 会員加盟店10か所　韓国「地神踏み」公演イベント ー 김만경외 애밋들노래チーム 

1/20 日韓小学生親善交流　―韓国キムチ手作り教室

1/25 マニラコリアタウン協会と新宿韓国商人連合会MOU締結式

1/26 第23周忌新大久保駅転落事故追悼文化祭

1/27 慶尚北道　李哲雨道知事　新大久保駅と新大久保訪問

1/27 民団新宿支部2024年新年会

1/30 日韓親善協会中央会　2024新年賀詞交歓会

2/7 新大久保商店街と共同クリーン活動

2/8 2・8独立宣言105周年記念式 在日本韓国YMCA韓国文化院

2/13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　裵京澤　総領事　送別会

2/13 令和6年能登半島地震災害義援金伝達式



月  日 題   名

2月 21日 水 第95次 定期理事会議

3月 16日
民団新宿支部主催 

2024年第3回新宿スポーツフェスティバルティバル

4月 17日 予定 第96次 定期理事会議

6月 1日 土 第4回新宿国際文化芸術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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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っぱい研究して積み重ねて安達祐人と
  いう人間を強くしてい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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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후지산국제

문 화 기 구

제59호 2024年 3月 후지산메아리 | 발행인 임 진 형

발행인칼럼

건강 합시다

나이 먹은 건 못 속인다는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이

다. 몸은 어둔해서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 인간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살만하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하던 시절이라 하루에 한 끼니 정도 굶는 집들이 더러 있었다. 제삿날이나 잔

칫날이 되면 몸보신한다고들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 

너무 먹어서 난리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지금은 너무 먹어서 못 먹는다. 돈도 

많고 시간도 풍족하니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 작년만 해도 일본을 방문한 관광

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최다였다고 한다. 그것뿐 아니다 요즘은 졸업했다 하면 기

본이 대학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방대학까지 합하면 숫자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도 해외 유학까지 나간다. 그러니 공부해서 모조리 학, 박사들이다. 건강하고 공부

도 최고 수준까지 했으니 지식이 풍부하고 흘러넘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마음

공부도 좀 하면 어떨까 싶다.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너

무 쉽게 생각한다. 죽어버릴까 결코 쉽게 할 말은 아니다. 나도 2년 전만 해도 산에

서 생활했다. 10년 세월을 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뿌리고 가

을이면 거두어들이는 농부들이 겪는 결실의 기쁨을 함께 맛볼 기회가 있었다.

대장암 수술을 두 번 이나 하고 난 후의 후유증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화장실과 식수가 아주 불편해서 겨울에는 야간의 화장실 이용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던지. 어떤 날은 4, 5번 정도 다니면 거의 잠을 못 잘 때도 여러 번 겪었

으니…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여러 번 기도도 하고 집사람한테 유언

도 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으니 지금 살아있는 건 아마도 하

나님 뜻이 아닐까. 그동안 몸을 혹독하게 써서 그런지 많이 약해져 있다. 다리가 휘

청거리고 몸이 말을 잘 듣질 않는다.

산에서 생활하다 후지로 내려와서 생활하다 보니 리사이클 점포(중고 물건 판매

점)에 자주 가는데 재활용품 중에 쓸만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대부분을 이곳에

서 사다 사용한다. 방문을 열면 기구들도 꽤 있고, 산에 가면 웬만한 헬스클럽 정도

는 된다. 운동하니까 근육이 생겨 걷는데도 힘이 나고 몸도 가볍다. 마음도 상쾌하

다. 육체노동 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정신노동 시대가 왔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병든 동물이라 했다.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병들고 비참하

다. 보람이 없다. 만족이 없다. 좌절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정신이 빈곤하고 마음이 공허한 주인 없는 양무리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억지로 살지 않아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께서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했고 마음이 청

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싫으면 싫고 마음에 가면 가게 

되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의 동산도 될 수 있고 불행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뿐인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선 마음을 깨끗이 하자.

욕심, 탐심, 정욕 등 이 고약한 것들을 버리면 평생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다음은 바른 마음이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가정이나 이 사회가 필요로 하

는 귀한 재목들이다. 요셉이나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아닐까.

큰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커야 큰일을 할 수 있다. 마음이 좁고 작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큰마음 

곧 담대했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

했고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도 기도 줄을 놓지 않고 매달려 기도했던 다니엘에 응

답하셨다.

우리가 모두 영육 간에 새 힘으로 강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진형 목사 / 발행인

�저를 깨끗이 사용하시면 오늘 본 것을 평생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발 한 발자국만 다가서세요. 흘리지 말아 주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죠. 한발만 앞으로 오세요.�

화장실에 붙어 있는 여러 문구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목욕탕 화장실, 공원 화장실, 휴게소 화

장실, 심지어 교회 화장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실에는 깨끗이 사용하자

는 문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많이 애용되었던 화장실 문구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입니다. 이 문구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청결 의지를 주었다

고 합니다.

일본의 어느 온천 화장실을 갔더니 변을 보는 것조차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깨

끗했습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

다. 미안한 마음마저 들게 하는 글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미리 받았으니 빚진 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깨

끗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에 빚진 자는 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

다. 강요하는 말보다 먼저 인정해 주는 말이 훨씬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 인간의 본성은 지적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데, 먼저 인정해 주는 말은 쉽게 나오

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보다는 �너 왜 그러니?�가 먼

저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기가 어려울까요?

화장실 중에서도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곳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

우 소변기 앞부분에 소변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변기가 없습니

다. 그래서 대변기에 소변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대변기에 소변을 보

는데도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안에는 물티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차하면 뒷정리를 스스로 하도

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흘려 놓은 소변을 보고도 그냥 나오는 담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

다. 문제는 실례를 해 놓고도 정작 자신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각지대는 뒷모습입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렇지도 않은 듯이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

면 앞 사람이 남겨 놓은 추한 뒷모습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면 반드시 뒤를 한

번 둘러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남긴 더러움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고 온 물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

다.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일기도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럽힌 것이 있다면 즉시 닦아 주십시오. 내가 더럽힌 화장실을 다음

에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닦아 놓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뒷모습이 늘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사

람은 뒷모습이 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뒷모습을 늘 주목하고 계십

니다. 당신이 매일 남기고 있는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

신앙칼럼

뒷모습
이용규 목사 / 중앙영광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 행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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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코 쟈비엘 신부와 야지로( 治)의 일행이 가고시마(鹿児島)에 상륙한 1549

년 8월 15일은 가톨릭교회의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대축제의 날이었다. 그들의 일

행은 야지로( 治)의 고향이었던 가고시마(鹿児島) 지역에 일 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 활

동을 전개하여 100여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일본의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인 가톨

릭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549년 겨울,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일본 선교를 위한 일본어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교리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는 인도 고아(Goa)에 있는 선교본부에 일본 

선교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일본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여 얻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제하면

서 얻은 지식은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국민 가운데 최고의 수준이며 일본

인보다 우수한 이교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친절하고 선

량하여 악의가 없고, 명예심이 매우 강하며 무엇보다 명예를 존중하는 백성입니다. 대

부분 사람은 가난하지만 무사들은 물론 일반 평민들은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

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천박한 언어로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입

니다. 무사 이외 사람들은 무사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무사들은 그 지역의 영주(領主)

를 위하여 일하며 영주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

원 밭이 없으므로 쌀로 만든술을 즐겨 마시며 도박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

하기 때문에 기도문, 교리서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1549년 11월 5일 프란시스코 쟈비엘

이 편지는 예수회 동지들에게 보낸 프란시스코 쟈비엘 신부의 서간문에서 발취한 내

용임을 밝혀 둔다. 이 문서를 통하여 선교 초기의 일본 국민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국민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며 매사에 분별력이 있으며 

명예를 존중하고 무사들을 존경하고 무사들은 충성심이 매우 강함을 증명하고 있다.

프란시스코 쟈비엘 신부는 가고시마(鹿児島)에 체류 중에 이찌기성(市來城)에서 온 

노무사(老武士)를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세례명을 미겔루라고 명명하였다. 노무사(

老武士)를 통하여 그 지역에 선교는 활성화되었고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이찌기성(市來城)의 성주인 니이로 야스히사(新納經康久)의 부부를 전도하

여 수십 명의 무사에게 세례를 베풀고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를 세

우게 되었다.

1550년에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가고시마(鹿児島)를 떠나서 도시로 진출하기 위하여 

해로(海路)를 따라서 히라도(平戶) 지방에 상륙한 후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히라도(

平戶)의 성주 마쓰우라 다가노부(松浦降信)와 회견하고 선교의 허가를 받아 히라도(平

戶) 지역에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동반한 도루레스 신부에게 맡겼다.

1550년 10월에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후루난데스 수도사와 베루나루도 함께 히라도

(平戶)를 출발하여 하가다(博多)를 거쳐 야마구치 스오(山口周防)에 도착한 후 영주(領

主) 오우지요시다가(大 義隆)와 회견하였다.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오우지요시다가(大 義隆)를 회견한 자리에 서양의 진귀한 선

물을 준비하였는데 시계, 안경, 거울, 철포 및 포도주를 등을 예물로 증정하였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귀한 품목들이었다. 야마구치 스오(山口周防)의 

영주(領主)는 귀한 선물에 매우 만족하여 선교 활동을 허락하였고 쟈비엘은 매일 같이 

사람들을 모아 설교하는 한편 지식인들과 승려들을 만나 토론을 전개하여 그들을 설득

하고자 분주한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파하였고 이때부

터 그리스도인들을 기리스단이란 용어로 부르게 되었는데 기독교를 포르투갈의 발음

으로 기리스단(Cristao:吉利支丹, 切支丹, )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1551년 가을에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분고(豊後)의 항구에 포르투갈 상선이 입항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포르투갈 사람들과 함께 분고(豊後)의 영주인 오도모 요시시게(

大友義鎭)를 만났다. 오도모 요시시게(大友義鎭: 후에 개명하여 大友宗麟됨)는 22세의 

젊은 영주(領主)로서 쟈비엘의 인격에 깊은 감명을 받고 선교 활동을 허락하였으며, 30

년 후에는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일본에 상륙하여 약 2년 동안에 가고시마(鹿児島), 이찌기(市

來), 히라도(平戶), 야마구치(山口), 후나이(府內) 등 각 지역에 기리시단 공동체를 세우

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프란시스코 쟈비엘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힘이 필요함을 느끼고 1551년 11

월 중순에 포르투갈 상선을 타고 중국으로 출발하였으나 쇄국정책으로 중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카(Malacca)를 거쳐 광둥 해협 산찬도(上川島)에서 중국 본토의 

상륙을 기다리던 중 열병으로 인하여 객사하게 되었다. 1552년 12월 3일에 중국선교

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46세의 젊은 나이가 애석하게도 이국(異國)땅에서 그의 생애

를 마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사람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스럽게 깨

닫게 된다.

프란시스코 쟈비엘 신부의 선교행전
이청길 목사

일본선교환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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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요14:6)

* 왕이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요일3:8)

*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십니다.(롬8:2)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라�고 하셨습니다.

4.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요1:12)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1)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일3:2)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 성부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빌4:19)

*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요일5:18)

*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요16:13)

2) 권세를 얻게 됩니다.

*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눅10:19)

* 육체의 소욕인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갈5:16-18)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권세는 성령입니다.

   성령충만 받아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충만이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요일5:4-5)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믿음의 권세입니다.

* 증인의 권세입니다.(행1:8)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창1:27)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1:12)

* 권세도 회복되었습니다. (창1:28)

이것을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요1:12)

신분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정 명절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3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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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

이는 명절입니다. 명절은 가족 구원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 요한1서 5:1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살 수 있으며, 나무는 뿌리

를 땅속에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 불행해지고 죽습니다. 모든 불행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불행해지고 죽게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은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불행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1. 인간의 불행

 1) 인간의 원죄

(1) 하나님을 떠났습니다.(창3:1-7)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엡2:1)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까?

(2)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무슨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

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

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

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3)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9절에 �죄에 대하

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셨습니다.

2)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 영적문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손 삼사대가 보응을 받고 망합니다.(출20:4-5, 출

34:7)

(2) 정신문제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요3:36) 마

음에 두려움이 있고(딤후1:7) 근심이 있고(요14:1), 염려가 있습니다.(벧전5:7) 무엇

을 무서워하느냐 하면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합니다.(히2:15)

이 문제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 등 각종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된 것

입니다.

(3) 육신 문제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를 낳고, 정신 문제는 육신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병명도 없는데 꾀병처럼 아픕니다.

(4) 내세 문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

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14:10~11절에 �….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

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

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단 일 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나의 남편, 아내 지옥

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일가친척, 친구, 이웃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5) 후손 문제

문제는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 삼 사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셨습

니다.

출애굽기 20:4~5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

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

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

게 하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과 부모님에게 효를 하겠다고 제사하는데 이는 귀신에게 하는 것

입니다.

고린도전서 10: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

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 했습니다.

2.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잠언 14: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

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

입니다.

골로새서 2: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

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3)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

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

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3.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삼직 곧 선지자와 왕과 제사

장이 기름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선지자시오, 왕이시오, 제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

가족구원
박상운 목사

진리의 생수

⇒2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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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富士山サマリア教会 任鎮亨牧師
〒��������静岡県富士市国久保�������久保田ビル�階���
���：������������� �����������������

復 活 祭

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されました

25 イエスは彼女に言われた。「わたしはよみがえりです。
いのちです。わたしを信じる者は死んでも生きるのです。
26 また、生きていてわたしを信じる者はみな、永遠に決
して死ぬことがありません。あなたは、このことを信じ

ますか。」(ヨハネの福音書11：２５－２６)

2024年3月31日(主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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